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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방문의 해 사업
설명회
 정기환 기자  승인 2022.07.14 10:56

남해관광문화재단, 팸투어 진행을 통한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기대

▲ 전북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방문의 해 사업설명회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12일 전북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30명을

남해로 초청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설명회와 신규 관광상품 개발 유도를 위한 팸투어’를 개최했

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6월 부산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북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관광 남해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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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관광업계 관계자에게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소개하고 남해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는 남해 여행의 관문 남해각에서 방문의 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여행업계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방문의 해 특별여행기간 이벤트 등 혜택을 소개했다. 

또한, 하반기 개최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홍보하며 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행사에는 남해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남해관광플랫폼, 바래길탐방안내센터, 설리스카이워크, 남해전통시장 등 현장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군 인접지역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행사를 통해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홍보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광업계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광 남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gmail.com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